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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論

司馬光은 北宋時代의 政治家이며, 思想家인 동시에 史學家이며 文人이었다. 

그에 대한 연구는 주로 不朽의 역사서인 ≪資治通鑑≫에 비중을 두고 그의 史

學者로서의 위상을 평가하는 데 치중되어 왔다. 정치가ㆍ사상가로서의 연구가 

그 뒤를 이었지만, 문인으로서의 연구는 매우 미미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런 

원인은 司馬光에 대한 史學家ㆍ政治家ㆍ思想家로서의 이미지와 업적이 크게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北宋 文壇에서 歐陽修ㆍ蘇東坡ㆍ王安石ㆍ黃庭堅 

등의 문인들에 비해 문학비평가들에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80권의 ≪司馬文正公傳家集≫1) 중에는 制詔 46편, 表 36

편, 奏章 390편, 書啓 78편, 論ㆍ義ㆍ評 63편, 序 25편, 記 10편, 傳 5편, 題跋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臺灣: 商務印書館,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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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疑孟 11편, 迂書 41편, 碑ㆍ誌ㆍ行狀ㆍ墓表ㆍ哀辭ㆍ祭文 68편과 古賦 3

수, 古詩 275수, 律詩 750여 수 등 詩가 1,030여 수 수록되어 있으며, 적지 

않은 文學論을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北宋 文壇에서 문장가ㆍ시인으로서

의 그의 위상은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2)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司馬光의 문학적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단계로 먼저 

＜司馬光의 詩觀과 社會詩＞3)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후속 연구로 本稿에서는 

司馬光이 保守派의 領袖로서 王安石의 新法政策에 반대하다가 洛陽에 15년간 

은거한 熙寧 四年(1071)부터 元豊 八年(1085)까지의 시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司馬光은 이 시기에 新

舊 黨爭의 政爭에서 밀려 좌천이나 다름없이 洛陽으로 물러나 ‘獨樂園’에 은거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삶을 추구하는 한편, 400여 수의 시를 지

을 정도로 가장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2. 洛陽 隱逸時期 詩의 내용

2.1 政治的 失意 

司馬光은 進士에 급제, 官界에 입문하여 30여 년 동안 승승장구하다가, 王安

石의 개혁 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한 원인으로, 53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洛陽

에 은거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 獨樂園을 조성하고, 養生을 하며 名士들과 

交遊하기도 하고, ≪資治通鑑≫ 등의 저술 활동4)을 하였지만, 정치적 관심은 

 2) 拙稿, ＜司馬光의 詩觀과 社會詩＞, ≪中國學論叢≫ 39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2. 96쪽.

 3) 上同.

 4)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資治通鑑≫, ≪通鑑目錄≫, ≪通鑑考異≫, ≪稽古錄≫,≪百

官公卿年表≫, ≪迂書≫, ≪疑孟≫, ≪法言集註≫, ≪集註太玄經≫, ≪致知在格物論≫, ≪葬

論≫, ≪中和論≫, ≪潛虛≫, ≪書儀≫, ≪徽言≫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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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개혁파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失意에 빠질 수밖

에 없었다. 

먼저 洛陽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당시 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初到洛中書懷＞5)

三十餘年西復东, 30여 년간 동분서주 

劳生薄宦等飞蓬｡ 고달펐던 낮은 벼슬살이 바람에 날리는 마른 쑥과 같았건만 

所存舊业惟清白, 옛 업적이라면 오직 청백하고

不负明君有朴忠｡ 밝은 군주 저버리지 않고 순박하고 충성스러웠던 것.

早避喧烦真得策, 일찌기 요란스런 政爭을 피해 실로 계책을 마련하여

未逢危辱好收功｡ 치욕을 받지 않고 수습이 잘 되었네.

太平觸处农桑满, 태평스럽게 가는 곳마다 농사 짓고 뽕나무 가득하니

赢取闾阎鹤髮翁｡ 시골의 백발 노인이 되었으면 하네.

30여 년간의 벼슬살이에서 미미한 업적만을 남겼다고 自謙하면서도, 군주

에 대한 충성스러움은 변함이 없었다고 自負하고 있다. 이어서 新法黨과의 격

렬한 政爭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향후 洛陽 시골에서 벼슬

살이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은 여생을 평민처럼 보내고 싶다는 憧憬을 표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脫俗的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내면세계에서

는 여전히 政爭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閑居＞6)

故人通貴絶相過, 옛 친구들 귀인에게 빌붙어 서로 왕래를 끊으니 

門外眞堪置雀羅｡ 문 밖에 정말 참새 그물을 놓아도 되겠네.

我已幽慵僮更懶, 내가 은거하여 신경을 쓰지 않자 하인들도 더 게을러 

雨來春草一番多｡ 비온 뒤 봄 잡초가 무성해지고 말았네.

 5)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司馬光 撰, 李之亮 箋註, 巴蜀書社, 2008. (이하 書名만 밝

힘), 297쪽. 

 6)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488쪽. ＊ ≪司馬溫公集 編年箋註≫에서는 이 시를 慶歷6

년, 國子監 直講 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내용으로 봐서 洛陽 은거 시기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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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에서는 자기와는 교제를 끊고 王安石의 新法黨에 附和雷同하는 政界

의 옛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政界에서 退出된 데 대한 불만

의 표현이며, 은거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표출인 것이다. 셋째ㆍ넷째 구

에서는 ‘하인들을 방임하자 잡초가 무성해지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은 바로 속세에서 逸脫하지 못해, 유유자적한 은거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에서도 그가 세속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

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獨步至洛濱 二首 其二＞7)

草软波清沙径微, 풀은 보드랍고 물결은 푸른데 모랫길은 아득하고

手持筇竹着深衣｡ 두루마기 걸치고 손에 죽장 짚고 나섰네. 

白鸥不信忘機久, 갈매기는 내가 세속을 잊은 지 오래됐음을 믿지 않고

见我猶穿岸柳飞｡ 나를 보고는 버들 언덕을 가로질러 날아가네.

첫째ㆍ둘째 구에서는 세속적인 일을 잊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하

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셋째ㆍ넷째 구에서는 나와 벗하지 않고 

날아가버리는 갈매기의 형상을 통하여 아직도 정치적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 못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居洛初夏作＞8)에서도 洛陽의 초여름의 景色을 묘사하는 중에 政

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四月清和雨乍晴, 사월 맑고 온화한데 비 오다 잠깐 개니

南山當户转分明｡ 남산이 대문 앞에 다가선 듯 또렷하네. 

更無柳絮隨风起, 더우기 바람 따라 날리는 버들개지는 없고 

惟有葵花向日倾｡ 오직 해를 향해 기울이는 해바라기만 있네. 

 7)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36쪽. 

 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77쪽. ＊ 이 시는 ≪司馬溫公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陳衍 評點의 ≪宋詩精華錄≫에 ＜客中初夏＞라는 제목 아래 元祐 入相時의 작품이라고 하

였으나, 蔡正孫의 ≪詩林廣記≫에 ＜居洛初夏作＞라는 제목을 달고,≪東皐雜記≫의 자료를 

첨부하여 낙양에서의 작품이라고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 설에 따라 洛陽 은거시기의 작품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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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두 구에서는 비 오다 갠 초여름의 경치가 신선하고 생동감있게 묘사되고 

있다. 뒤 두 구에서도 초여름의 풍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버들개지와 

해바라기의 대비를 통하여 자신은 바람에 따라 날리는 버들개지처럼 附和雷同

하는 소인배가 아니며,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황제를 향한 忠貞이 일

편단심임을 밝히고 있다. 버들개지에 新法黨의 무리를, 해바라기에 자신을 기

탁한 托物言志의 典型手法이 돋보인다. 

＜花庵獨坐＞9)에서도 겉으로는 은거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新法이 추

진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荒园才一亩, 거친 뜰이 겨우 한 뙈기지만

意足已为多｡ 마음이 흡족하니 이미 많게 보이네.

虽不居丘壑, 언덕과 골짜기에 살지는 않지만 

常如隐薜萝｡ 늘 은자의 집에 은거하는 듯하네.

忘機林鸟下, 속세의 일을 잊으니 숲 속 새가 내려 오고

極目塞鸿过｡ 멀리 바라보니 변방 기러기 날아가네.

为问市朝客, 市井과 조정의 객에게 묻노니 

红尘深幾何｡ 붉은 티끌이 얼마나 쌓였소?

‘속세의 일을 잊으니(忘機) 새들도 벗삼으려 한다’면서 隱逸之樂에 만족해하

며, 붉은 티끌이 쌓인 속세의 굴레에 갇힌 王安石을 비롯한 新法黨派(市朝客)

를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新法黨派를 조정의 주인이 아닌 客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司馬光 자신이 조정의 주인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울분을 표

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司馬光은 또한 유유자적한 삶을 통하여 政治的 失意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送祖擇之＞10)

人生荣與辱, 인생에서 영예와 치욕은  

百变似浮雲｡ 자주 변하여 뜬구름 같도다.

 9)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09쪽.

10)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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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有穷通定, 본래 막힘과 통함은 정해져 있으니

徒劳得丧分｡ 얻고 잃음을 구분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  

消愁唯有酒, 시름을 삭일 수 있는 건 오직 술뿐이고

娱意莫如文｡ 마음을 달래는 건 글 만한 것이 없네.

方寸常萧散, 마음이 늘 자유로울 수 있다면

其餘何足云｡ 그 나머지는 무엇이 말할 만한 것인가?

‘인생의 영욕은 뜬구름같이 자주 변한다’고 自慰하면서도 시름을 술로 달래

는 그의 모습 속에서 政治的 失意로 초래된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7,8구에서 정치적 미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를 바라는 그의 기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염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음의 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宿南園＞11)

顷来兴味少, 요즈음 흥미가 없어서

旬日不为诗｡ 열흘 동안 시도 짓지 않았네.

昏昏但思眠, 정신이 혼미하여 단지 자고만 싶고

疲病知吾衰｡ 지치고 병나니 내가 쇠약해졌음을 알겠네.

岂無籬边菊, 어찌 울밑에 국화가 없겠냐만

不欲拈酒卮｡ 술잔을 들고 싶지가 않네. 

络纬尔何苦, 베짱이야 너는 무엇이 괴로워서

终夕鸣声悲｡ 밤새도록 비통하게 우느냐?

이 시를 통하여 司馬光은 洛陽 은거 후 南園 즉 獨樂園의 전원생활에 익숙하

지 못하고, 정신적 피로가 쌓여 병이 날 정도로 상당히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술로 우울한 심정을 풀 수도 없는 

신세를 밤새 비통하게 우는 베짱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司馬光은 개혁파 세력에 밀려, 洛陽에 은거하며 유유

자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정치적 실의를 떨쳐버릴 수 없는 심정을 

11)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275～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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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속에 투영하였던 것이다.

2.2 獨樂的 삶 추구

司馬光은 洛陽에서 처음에는 御史臺 官舍 곁에 1畝 정도의 ’花庵’이란 조그마

한 거처를 마련하여 지내다가, 3년 후인 熙寧 6년(1073)에야 國子監 곁에 20

畝 가량의 황무지를 매입하여 ‘獨樂園’을 조성하였다. 司馬光은 獨樂園에 은거

하면서 獨樂的 삶을 추구하였는데, 獨樂的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그의 ＜獨樂園記＞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맹자가 말하기를 ‘홀로 즐기는 즐거움은 남과 더불어 즐기는 즐거움보다 못하고, 

적은 사람들과 즐기는 즐거움은 많은 사람들과 즐기는 즐거움보다 못하다.’라고 했

다. 이것은 王公ㆍ大人들의 즐거움이지, 빈천한 자들로서는 미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공자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하고 잠을 자더라도, 즐거움이 

이미 그 안에 있다.’라고 하였다. 안회는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도 (즐거

움을 찾아)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성현의 즐거움이지, 어리석은 자들

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릇 굴뚝새가 숲에 둥지를 트는 데는 나무 한 가지

에 불과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시는 데도 배를 채우는 데 불과하다. 각각 그 분

수에 맞게 안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迂叟의 즐거움인 것이다. ---- 하늘과 땅 

사이 또한 어떤 즐거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까닭으로 (책을 

읽는 즐거움과 동산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합하여 獨樂園이라 이름짓는다.12)

司馬光은 일찍이 ‘迂叟’ 즉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라고 自號하였는데, 

이 글에서도 자신은 빈천하고 어리석은 자이므로, 王公ㆍ大人들의 衆衆樂(많

은 사람들과 즐기는 즐거움)과 聖賢의 安貧樂道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自

謙하고 있다. 여기에서 ‘衆衆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당시 정치적 견해가 

12)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五)≫, 204～206쪽 : 孟子曰: “独乐乐, 不如與人乐乐｡ 與少乐乐, 

不如與众乐乐｡ ”此王公大人之乐, 非贫贱者所及也｡ 孔子曰: “饭蔬食饮水, 曲肱而枕之, 乐在

其中矣｡ 颜子一箪食一瓢饮, 不改其乐｡ 此聖贤之乐, 非愚者所及也｡ 若夫鹪鹩巢林, 不过一枝; 

鼹鼠饮河, 不过满腹｡ 各尽其分而安之, 此乃迂叟之所乐也｡ --- 不知天壤之间, 復有何乐可以

代此也? 因合而命之曰: 独乐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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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新法黨이 득세하는 시대 조류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지키겠다

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즉 새로 시작하는 은거생활 속에서 安分知足하는 

굴뚝새와 두더지처럼, 자기 분수에 맞게 홀로 즐기는 獨樂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新法黨과의 정치적 

불협화음으로 政界에서 물러난 野人의 입장에서 자기 수양을 즐거움으로 삼겠

다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전통 儒家의 ‘獨善其身’(궁색하면 홀로 그 몸을 선하

게 함)13)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다. 

獨樂園은 讀書堂ㆍ弄水軒ㆍ釣魚庵ㆍ種竹齋ㆍ採藥圃ㆍ澆花亭ㆍ見山臺 등 일

곱 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이름을 붙였다. 그가 독락원에 

조성한 이 일곱 공간은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獨樂의 터전이며, 獨樂을 실천하

는 현장이었다. 

나 迂叟는 평소에 책을 읽으며, 위로는 성인을 스승으로 삼고 아래로는 여러 어

진 분을 벗으로 삼으며, 仁과 義의 근원을 살펴보고, 禮와 樂의 실마리를 탐구한

다. 형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방이 통하여 다함이 없는 공간의 저쪽에 이르기까

지 사물의 이치를 눈 앞에 모아놓는다. 안타까운 것은 다 배울 수 없는 것이나, 또 

무엇을 남에게 구하며, 무엇을 밖에서 기대할 것인가? 마음이 권태로와지고 몸이 

나른해지면, 물가에 나아가 낚시대 드리워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옷자락 거머쥐

고 약초를 캐기도 하고, 도랑을 터 꽃나무에 물을 주기도 하고, 도끼를 휘둘러 대

나무를 쪼개기도 하며, 한 대야의 물로 더위를 씻어내고, 높은 데에 올라 눈길 가

는 대로 바라보기도 하며, 한가로이 이리저리 거닐며, 오직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14)

獨樂園의 일곱 공간에서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

다. 즉 讀書堂에서의 독서, 釣魚庵에서의 낚시, 採藥圃에서의 약초 캐기, 弄水

軒ㆍ澆花亭에서의 화초 가꾸기, 種竹齋에서의 대나무 쪼개기, 見山臺에서의 景

觀 眺望하기 등 讀書之樂을 제일순위에 두고는 있지만, 독서 이외에서도 유유

13) ≪孟子ㆍ盡心上≫: 古之人, 得志澤加於民, 不得志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14)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五≫, 204～206쪽, ＜獨樂園記＞ : 迂叟平日多處堂中讀書, 上師聖

人, 下友群賢, 窺仁義之原, 探禮樂之緒｡ 自未始有形之前, 暨四逹無窮之外, 事物之理, 舉集

目前｡ 所病者學之未至, 夫又何求於人, 何待於外哉? 志倦體疲, 則投竿取魚, 執袵采藥, 決渠

灌花, 操斧剖竹, 濯熱盥手, 臨髙縱目, 逍遙徜徉, 唯意所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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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한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삶의 信條를 ＜獨樂

園七題＞15) 에 투영하였는데, 그 중 ＜讀書堂＞에 주목해보기로 하겠다. 

吾愛董仲舒, 나는 동중서를 사랑하는데,

窮經守幽獨｡ (그는) 경학을 궁구하고 깊이 숨어 홀로 있기를 지켰네.

所居雖有園, 사는 곳에 정원이 있었지만

三年不遊目｡ 3년 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았네. 

邪說逺去耳, 그릇된 말에는 귀를 멀리하고 

聖言飽充腹｡ 성인의 말씀으로 배를 채웠네.

發策登漢庭, 발책16)으로 한나라 조정에 올라 

百家始消伏｡ 백가들을 비로소 사라지게 했네.

董仲舒의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하는 학구열과 예의에 어긋

나지 않는 생활자세를 모범으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讀書堂에서 經學을 

탐구하고, 聖人의 말씀을 학습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董仲舒가 諸子

百家의 이론을 배척한 것처럼 당시 분분한 이론들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강

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新法黨의 개혁 논리에 대한 반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司馬光은 사실상 讀書堂에서 학문 탐구와 저술 작업에 온 정력을 쏟아부었

는데, 다음의 시들 속에서 이런 그의 열정을 찾아볼 수 있다.

＜次韻和復古春日五絶句 其三＞17)

东城丝纲蹴红毬, 동쪽 성에선 그물 쳐 빨간 공 차고

北里瓊楼唱石州｡ 북쪽 마을 기루에선 석주가를 부르네. 

堪笑迂儒竹斋裏, 우활한 선비 種竹齋 안에 있다고 비웃겠지만 

眼昏逼纸看蝇头｡ 눈이 흐려 종이 가까이 대고 파리머리 같은 작은 글씨 보네.

15)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244～251쪽.

16) 황제가 친히 時務策에 관한 문제를 내어 시험보는 제도. 

17)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430～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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洛陽에서 교류가 많았던 宋復古의 시에 차운하여 화답한 시로, 봄날 온 마을

이 환락을 즐길 때 남들이 우활한 선비라고 비웃을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문에 몰입하는 모습이 생동감있게 그려지고 있다. 司馬光의 이런 학구적인 

자태는 그의＜和邵尧夫安乐窝中职事吟＞18) 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靈臺無事日休休, 마음에 걱정거리 없어 날마다 편안하니

安乐由来不外求｡ 안락은 본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네. 

细雨寒风宜独坐, 가랑비 내리고 찬바람 불면 응당 홀로 앉아 있고 

暖天佳景即闲游｡ 따뜻한 날 경치 좋으면 한가롭게 유람하네.

松篁亦足开青眼, 소나무 대나무도 靑眼을 뜨기에 족하고

桃李何妨插白头｡ 복사꽃 오얏꽃을 백발에 꽂은들 어떠하리?

我以著书为职业, 나는 저술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为君偷暇上高楼｡ 그댈 위해 짬을 내서 높은 누각에 오르네.

邵雍은 字가 尧夫이며, 自號가 安樂先生, 伊川翁인 宋代 理學家로, 王安石의 

新政에 반대하다가 만년에는 洛陽에 머물렀다. 洛陽에서 자신의 거처를 安樂窩

로 이름 짓고 自號를 安樂先生이라 하였다. 司馬光은 洛陽에 온 이후, 邵雍과 

莫逆之友가 되어 시를 주고받기도 하고, 틈틈이 같이 인근 지역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이 시는 여덟 구 중에 앞 여섯 구에서는 邵雍의 樂天知命, 順理無爲를 

추구하는 樂觀精神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인생관도 邵雍과 대동소이함을 드러

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ㆍ둘째 구에서는 진정한 安樂은 마

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老莊思想의 추구이며, 司馬光 자신이 政治的 失意에 대한 自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ㆍ여섯 째 구에서는 阮籍의 靑眼의 故事를 援用하여 邵雍의 

松竹같은 고결한 선비정신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뒤 두 구 

중, 일곱째 구의 ‘저술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유유자적한 생활 속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資治通鑑≫ 등의 저작에 투자하고 있는 그의 학자로서의 

학문적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에서는 저술 작업을 하는 분망 

1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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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도 틈을 내서 邵雍과 높은 누각에 오르는 모습 속에서 정신활동의 이완

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司馬光의 삶의 지혜와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다. 

司馬光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의 再傳弟子(제2대로 전수된 제자)인 馬水

卿의 글에 더욱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馬永卿이 夏縣令일 당시, 司馬光은 

夏縣 고향집을 방문하면, 늘 賜書閣 동쪽의 小閣에 머물렀는데, ‘모시는 아전은 

늙은 노복이 유일했고, 一更二點이 되면 노복에게 먼저 자라고 하고, 책을 보

다가 한밤중이 되면 스스로 촛불을 끄고 잤는데, 五更初에 이르면 스스로 일어

나 촛불을 켜고 등에 불을 붙여 집필하였으며, 밤마다 이러하였다.’19)라고 기

억하였다

司馬光이 은거 후 하루 일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문 탐구에 할애하고 있었

음을 그의 시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養生을 위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였다. 그는 洛陽에 은거하면서 野人으로서 獨

樂을 추구하는 자태를 그의 시 속에 담았다.

＜樂＞20)

吾心自有樂, 내 마음은 스스로 즐거움이 있거늘

世俗豈能知? 세속에서는 어찌 알 수 있으랴?

不及老萊子, 楚의 은사 老萊子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多於榮啓期｡ 春秋 시기 은사 榮啓期보다는 즐거움이 많네. 

縕袍寬稱體, 거친 옷이지만 몸에 넉넉하게 맞고

脫粟飽隨宜｡ 거친 현미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네.

乘興輒獨往, 흥을 타서 문득 홀로 떠나고

携筇任所之｡ 짚은 죽장이 가는 대로 몸을 맡기네.

19) 李昌憲 著, ≪司馬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2. 210쪽 재인용: 司馬光的再傳弟子馬永

卿曾爲夏縣令, 據他的回憶, 司馬光在夏縣老家時, 常常宿於賜書閣東邊的小閣內. “侍吏唯一老

僕, 一更二點, 卽令老僕先睡. 看書至夜分, 乃自罨火滅燭而睡, 至於五更初, 公卽自起發燭, 點

燈著述, 夜夜如此.

20)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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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거생활이 춘추 시대 말기, 楚나라 隱士 老萊子의 즐거움21)에는 미

치지 못하지만, 春秋 시기 隱士 榮啓期의 즐거움22)보다는 더욱 많다고 하면서 

衣食이 빈천한 은거의 삶 속에서도 자기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洛陽에 

은거하면서 ‘죽장이 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탈속적이고 자유분방한 隱士의 삶

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寄題李水部庠滻水別業＞23)에서도 번잡한 세

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는 삶에 흡족해하고 있다. 

 

茅茨临素滻, 띠 지붕 소산강을 바라보고 

沃野带长林｡ 비옥한 들엔 긴 숲이 띠를 둘렀네.

日永一堂静, 해는 길고 온집은 고요하고 

草生三径深｡ 풀은 세 갈래 길에 무성하네.

销忧何用酒, 근심을 없애려 술을 왜 마시며

为乐不须琴｡ 즐기기 위해 거문고를 탈 필요도 없네.

擾擾市朝客, 요란한 市井과 조정의 객들

無人知此心｡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新法黨派를 세속의 名利에 눈이 어두운 ‘市朝客’이라고 조롱하며 자신은 ‘근

심을 풀려고 술을 마실 필요도 없고, 자연의 소리가 있어 거문고를 탈 필요도 

없다’ 고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獨樂的 삶을 예찬하고 있다. 그는 사실 

洛陽 은거 이전부터 일찍이 ‘市朝客의 번뇌에서 벗어나 유유자적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東窓＞24)

臨風梳短髮, 바람 마주하고 짧은 머리 빗질하고 

蕭颯晩凉新｡ 소슬한 바람부니 상쾌한 저녁일세. 

21) 난세를 피하여 蒙山 기슭에서 농사를 지었음. 楚王이 그가 인재임을 듣고 불렀지만 응하

지 않고 은거하였는데,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일흔 나이에 어린아이기 입는 색

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린 일화가 있음.

22) 그는 사람으로 태어난 즐거움, 남자로 살아가는 즐거움, 장수하는 즐거움 등 세 가지 즐거

움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유유자적하게 살았음.

23)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02쪽.

24)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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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識市朝客, 市井과 조정 객들의 번뇌를 모르고

何如江海人｡ 어찌 강과 바다를 노니는 이의 유유자적을 알리오? 

沈吟憑棐几, 비자나무 책상에 기대어 읊조리고

欹側戴紗巾｡ 비스듬히 깁 두건 쓰네. 

濯世事無盡, 혼탁한 세상사는 다함이 없건만

東窓聊放神｡ 동쪽 창가에서 제멋대로 생각하네.

그는 殿中丞ㆍ集賢校理 職에 있던 36세 때 지은 이 시에서 벼슬살이에서 번

뇌하는 자신을 ‘市朝客’으로 비유하고 있다. 또한 벼슬길의 고달픔을 겪어봐야

만 유유자적의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혼탁한 세상 일을 잠깐 잊고 자유분방하게 노니는 시인의 모습이 역력하다.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며 獨樂을 즐기는 그의 삶의 면모는 

다음의 ＜自題寫眞＞25)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黃面霜鬚細瘦身,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한 마른 몸이라

 從來未識漫相親｡ 본래부터 맘놓고 친근하게 사귀는 것을 몰랐네.

 居然不可市朝住, 당연히 市井과 조정에 머물 수 없고

 骨相天生林野人｡ 골상이 野人으로 타고 났네.

자신은 천부적으로 몰골이 추해서 남들과 친근하게 사귈 수가 없었고, 따라

서 市井과 조정에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데 적합하지 않고 野人으로 사는 게 

천성에 맞다고 自嘲하고 있다. 그러므로 30여 년의 벼슬살이하던 관리로서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고, 지금 洛陽에 은거하고 있는 野人의 모습

이 본연의 自畵像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자신에 대한 묘사

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하나의 신세 타령이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司馬光은 洛陽에 은거한 이후, ≪資治通鑑≫ 등의 저

술 작업과 經學 등의 학문 탐구에 매진하는 한편, 자연과 더불어 사는 獨樂的 

삶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 속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25)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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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名士와의 交誼

司馬光이 洛陽에 은거하고 있던 시기인 熙寧, 元豊 年間에 당시 洛陽에 머물

고 있었던 名士인 邵雍ㆍ蘇軾ㆍ范鎭ㆍ程顥ㆍ程頤ㆍ范純仁ㆍ韓維ㆍ呂誨ㆍ呂公

著ㆍ耆英會 회원26)ㆍ眞率會 회원27) 등과 학문적이고 인간적인 교류를 맺었

다. 이 절에서는 司馬光이 洛陽 시기에 交遊하던 名士들 중에서 交分이 매우 

두터웠던 邵雍ㆍ范鎭ㆍ蘇軾과 관련된 詩를 통하여 그들의 交誼가 어떠하였는

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邵雍과의 교제에 주목하여 보자.

＜酬邵堯夫見示安樂窩中打乖吟＞28)

安樂窝中自在身, 安樂窝에서 자유자재인 몸

猶嫌名字落红尘｡ 이름이 홍진에 떨어지는 걸 싫어하네.

醉吟终日不知老, 취해서 읊조리니 종일 늙는 줄을 모르고

经史满堂谁道贫｡ 경전과 사서가 집안에 가득하니 누가 가난하다고 하랴?

长掩柴荆避寒暑, 잎나무 가시나무로 길게 덮어 추위 더위를 피하고

只将花卉记冬春｡ 단지 화초를 통해 겨울과 봄을 기억하네.

料非空处打乖客, 원컨대 허심 속에 머물며, 임기응변에 능한 객이 아니라 

乃是清朝避世人｡ 바로 청명한 조정에서 속세를 피한 사람이길. 

邵雍은 字가 尧夫이며, 王安石의 新政에 반대하다가 嘉祐 칠년(1062), 고향

인 衛州에서 洛陽으로 이주하였다. 司馬光 등이 주택을 마련해주자, 자신의 거

처를 安樂窩로 이름 짓고 自號를 安樂先生이라 하였다. 司馬光은 洛陽에서 邵雍

의 도덕과 학문에 대해 매우 존숭하며, 8년 연상인 邵雍을 형으로 대하고 친밀

26) 耆英會는 元豊 五年(1082), 西京留守 文彦博이 唐代 白居易가 晩年에 洛陽에서 만든 九老

會를 본떠 만든 모임으로, 당시 反新法派인 富弼ㆍ文彦博ㆍ席汝言ㆍ王尙恭ㆍ趙丙ㆍ劉幾ㆍ
馮行己ㆍ楚建中ㆍ王愼言ㆍ張問ㆍ張燾ㆍ王拱辰ㆍ司馬光 등 1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司馬

光(64세)은 70세 이하였지만 명망이 있어서 파격적으로 가입되었음.

27) 眞率會는 司馬光이 제안하여 만든 모임으로, 司馬光ㆍ文彦博ㆍ席汝言ㆍ王尙恭ㆍ楚建中ㆍ
王愼言ㆍ范純仁ㆍ鮮于侁ㆍ宋叔達 등 9인으로 구성되었음.

2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81～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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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시에서는 번잡한 세속을 탈피하여 자유자재인 몸으

로 經典과 史書를 탐구하며 安樂窩에서 安貧樂道를 추구하는 邵雍의 삶을 흠모

하고 있다. 다음의 시에서도 노년에 접어든 司馬光이 뜻이 맞는 邵雍과 담소를 

나누고 싶은 심정을 읊고 있다. 

＜和邵尧夫年老逢春＞29)

年老逢春春莫咍, 연로해도 봄을 맞아 비웃음을 당하지 말아야 하지만 

朱颜不肯似春回｡ 뽀얀 얼굴은 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구려!

酒因多病無心醉, 술도 병이 많아 취할 마음이 없고

花不解愁随意开｡ 꽃도 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피는구려!

荒径倦游从碧草, 거친 길은 거닐기에 고달파 푸른 풀을 따라나서고

空庭慵扫自苍苔｡ 텅빈 뜰은 청소하는 데 게으르니 저절로 이끼가 자랐네.

相逢谈笑猶能在, 서로 만나 담소하며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 

坐待牵车陌上来｡ 수레를 몰고 언덕 위에서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네.

이 시는 邵雍의＜老逢春春十三首＞에 화답한 것으로, 앞부분에서는 나이가 

연로해서 봄처럼 다시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무상을 기탁하고 있다.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아직도 허심탄회할 수 있는 형같은 친구가 있어서 서로 

위로를 삼을 수 있다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구에서 邵雍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하는 司馬光의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음을 느낄 

수 있다. 위에 예시한 시 이외에도 ＜花庵詩寄邵尧夫＞⋅＜贈邵堯夫＞⋅＜和

邵堯夫秋霽登石閣＞⋅＜邵堯夫許來石閣久待不至＞⋅＜和邵尧夫安乐窝中职事

吟＞30)⋅＜送酒與邵尧夫因戲之＞⋅＜邵尧夫先生哀辭二首＞ 등의 시를 통하여 

司馬光이 洛陽에 은거하는 시기에 邵雍과의 交分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范鎭과의 友誼를 살펴보자.

29)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32～333쪽.

30) 본고의 제2절 ‘獨樂의 삶 추구’에서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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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景仁卜居许下＞31)

壮齿相知约岁寒, 젊었을 때 서로 알고 노년을 같이하기로 기약했는데

索居今日鬓俱斑｡ 떨어져 살았더니 오늘은 둘 다 살쩍이 희끗희끗해졌네. 

拂衣已解虞卿印, 관복을 벗고 虞卿처럼32) 官印을 이미 풀고 

築室何须谢傅山｡ 집을 하필이면 谢傅처럼33) 산에다 지었소? 

许下田园虽有素, 허하의 전원은 비록 소박하기는 하지만

洛中花卉足供闲｡ 낙양의 화초는 족히 아름다움을 줄 수 있소. 

它年决意归何处, 그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약속했으니

便见交情厚薄间｡ 우정이 두터운지 엷은지 알 수 있을 것이오. 

范鎭은 자가 景仁이고, 司馬光보다 11세 연상이었지만 同榜及第한 이후로 

司馬光과 교분이 두터웠다. 司馬光은 일찍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景仁은 형

제이고, 다만 姓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친형제처럼 友愛가 깊었

다.34)두 사람이 노년에 벼슬살이에서 벗어나 은거하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우정을 더욱더 깊게 나누는 모습이 역력하다. 司馬光과 范鎭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친분을 쌓으면서 노년을 許昌에서 같이 보내기로 약속하였는데, 司馬

光이 洛陽에 은거하고 말았고 또 그 후 范鎭이 洛陽으로 옮기기로 하였는데 결

국 이루어지지는 않았다.35) 옛날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서로 이해하며 자

신의 거처로 간절하게 초청하는 마음을 통하여 두 사람의 깊은 교분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는 자신을 동생처럼 돌봐주는 范鎭에 대해서 따뜻한 형

제애를 느끼고 있는 司馬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31)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49쪽.

32) 홍석보 역,≪史記列傳≫, 삼성출판사, 1989. 180쪽 : 虞卿은 戰國時代 遊說家로 趙 孝成王

에게 合縱抗秦을 건의하여 上卿이 되었으나, 후에 魏의 宰相 魏齊와의 관계로 인하여, 萬

戶侯의 지위와 卿相의 印綬를 던져버리고 魏齊와 함께 趙나라를 떠나 大梁(魏都)에 가서 

곤궁하게 지냈음.

33) 東晋 중기의 名臣으로, 字는 安石, 원래 隱者로 유명하여 王羲之 등과 東山에 은거하였는

데, 조정에서 여러 번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40세에 처음으로 出仕하였

음.

34) 李昌憲 著,≪司馬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2. 216쪽 참조.

35) 宋衍申 著, ≪司馬光評傳≫, 廣西敎育出版社, 1997. 1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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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日游园, 常策筇杖, 秋来发箧, 復出貂褥, 二物皆景仁所貺, 睹物思人,斐然成詩＞36)

筇杖携已久, 筇竹 지팡이 가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貂褥展猶新｡ 담비 요 깔았는데 새 것 같네.

渐染岷山雪, 민산이 눈으로 점점 물들어

拂除京国尘｡ 서울의 티끌을 털어버리는 구나.

危扶醉归路, 간신히 술 취한 몸을 지탱하여 돌아가고 

稳稱病来身｡ 조용하게 병을 핑계로 찾아오네. 

赖此斋中物, 방안의 이러한 물건 덕분에

时如见故人｡ 때때로 친구를 보는 것 같네.

이 시는 ‘평일에 뜰에서 노닐 때 늘 筇竹 지팡이를 짚고 가을이 오면 옷상자

를 열어 담비 요를 꺼내는데, 두 물건은 모두 景仁이 준 것으로 물건을 볼 때마

다 사람이 생각나니 문채나게 시를 이루게 되네.’라는 긴 제목에 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范鎭이 준 지

팡이를 짚고 산책하고, 담비 요를 깔고 자면서 范鎭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구구절절이 읊고 있다. 司馬光과 范鎭은 일찍이 ‘살아서는 서로 傳記을 지어주

고, 죽어서는 銘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熙寧 3年(1070), 范鎭이 王安

石을 통렬히 비판한 후에 은퇴하자 司馬光은 약속대로 ≪范景仁傳≫을 지어 范

鎭의 勇退를 칭찬하였다. 또한 司馬光이 별세 후, 范鎭은 약속대로 ＜司馬文正

公墓誌銘＞을 지어 애도하였다.37) 위에 예시한 시 이외에도 ＜聞景仁遷居許昌

爲詩寄之＞⋅＜和景仁題崇福宮＞⋅＜和范景仁謝寄西遊行記＞⋅＜和景仁聞

蟬＞⋅＜和景仁宿憩鶴寺＞⋅＜和景仁噴玉潭＞⋅＜遊山呈景仁＞ㆍ＜和景仁遊

壽安＞⋅＜和景仁疊石溪＞⋅＜應天院朝拜回呈景仁＞⋅＜和景仁七十一偶成＞
등의 시를 통하여 司馬光이 洛陽에 은거하는 시기에 范鎭과의 交分이 두터웠음

을 알 수 있다. 

이어서 蘇軾과의 교분을 살펴보자. 

36)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11쪽.

37) 李昌憲 著,≪司馬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2. 2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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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然臺诗寄子瞻学士＞38)

使君仁智心, 사군은 어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고

济以忠义膽｡ 충성스럽고 의로운 衷心으로 구제했네.

婴兒手自抚, 어린애는 손수 어루만져 양육하고

猛虎鬚可揽｡ 맹호 수염은 뽑을 만했네.

出牧为龚黄, 목민관으로 나가서는 龚遂와 黄霸가 되고 

廷议乃陵黯｡ 조정에서 논의할 때는 바로 王陵과 汲黯이었네. 

萬鍾何所加, 녹봉이 많아서 좋은 바가 무엇이며 

甔石何所减｡ 녹봉이 적어서 나쁜 바는 무엇인가.

用此始優游, 이로써 유유자적하며

當官免阿诌｡ 관리로서 아첨하는 것을 면했네.

曏时守高密, 옛날 密州 太守 시절 

民安吏手敛｡ 백성들은 편안하고 관리들은 손수 단속하였네. 

投閑为小臺, 한가한 틈을 타서 작은 누대를 짓고

节物得周览｡ 계절의 경물을 두루 구경할 수 있었네.

容膝常有餘, 무릎을 넣을 만한 좁은 장소이지만 늘 여유가 있고

纵目皆不掩｡ 눈 가는대로 마음대로 하나도 가리지 않았네.

山川远布张, 산과 강은 멀리 펼쳐지고

花卉近缀點｡ 화초는 가까이에 하나하나 아름답게 가꾸었네.

筵宾肴核旅, 손님을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같이하고

燕居兵卫俨｡ 편안하게 머물며 호위병처럼 지켰네. 

比之在陋巷, 누추한 골목에 있는 獨樂園에 비해서

为乐亦何歉｡ 즐거움이 있으니 또 무엇에 불만족하랴! 

可笑夸者愚, 과장한 자들이 어리석다고 비웃을 만하지만 

中天猶惨惨｡ 하늘이 어두워질 것 같네.

蘇軾은 39세에 密州知事로 부임하였는데, 密州의 상황은 처음에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백성들이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도처에서 도적사건이 일어나

는 등 민심이 흉흉하고 있었다. 蘇軾은 백성들을 위하고, 관리들의 잘못된 행

태를 바로잡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백성과 관리들의 지지를 받았다. 추진하는 

정책이 차츰 정착화되자 蘇軾은 낡은 누대를 보수하여 완공하고서는 超然臺라

3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六)≫,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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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명하고 좀 한가한 틈을 타서 이 누대에 올라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였

다. 또한 超然臺를 소재로 樂觀的, 達觀的 인생철학을 담은 ＜超然臺記＞를 써

서 知人들에게 보냈는데, 당시 洛陽에 은거하고 있던 司馬光도 知人 중의 한 

사람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超然臺诗寄子瞻学士＞는 바로 熙寧 九年(1076), 司馬光이 

＜超然臺記＞를 읽고 난 후에 蘇軾에게 보낸 和答詩인 셈이다. 당시 蘇軾과 司

馬光은 보수파의 주축으로서 개혁파의 영수인 王安石의 신법정책에 반대 입장

을 표명하다가, 蘇軾은 密州로 유배되고 司馬光은 개혁파 세력에 밀려 洛陽에 

은거하고 있었다. 이 시는 一, 二句에서 司馬光이 蘇軾의 仁智心, 忠义膽을 높

이 평가하고 있으며 三句에서는 蘇軾의 密州에서의 孤兒 養育政策은 仁智心의 

실천이며, 四句에서는 新法을 시행하는 개혁파 실권자들을 호랑이로 비유하여 

蘇軾이 개혁파를 과감하게 비판한 것을 忠义膽이라고 好評하고 있다. 五,六句

에서는 西漢時代 지방관의 귀감인 龚遂와 黄霸에 비견하고, 新法政策에 대하여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한 蘇軾을 忠諫과 直言을 서슴치 않았던 王陵과 汲黯에 

비견하고 있다. 七句에서 十二句까지는 愛民하며 녹봉에 연연하지 않고 청렴결

백한 관리로 稱頌하고 있다. 十三句에서 二十二句까지는 超然臺에서 유유자적

하는 蘇軾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末二句에서는 超然臺를 지을 때 백성을 사역

하고 세금을 유용했다고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여 비난한 무리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비판 세력들은 개혁파를 지지하는 자들이며 향

후 이들 개혁 세력들에 의해 蘇軾이 곤경에 빠질 수가 있음을 ‘ 하늘이 어두워

질 것 같다.’ 라는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 시를 쓴 2년 뒤인 元豊 

二年(1079), 이러한 암시가 현실화되어 나타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烏臺詩案

인 것이다. 蘇軾 文集의 내용을 御史臺에서 심사하고 新法 諷刺, 朝廷 愚弄, 皇

帝 批判 등의 구실로 탄핵되어 구금되었는데, 司馬光도 蘇軾이 熙寧 十年

(1077), 위 시에 대한 화답시로 보낸＜司馬君實獨樂園＞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銅 20근의 벌금형을 받았다.39)

39) 向有强, ≪司馬光事迹詩文繫年≫(廣西師範大學 碩士論文, 2010), 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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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위 시에 대한 화답시인 蘇軾의 ＜司馬君實獨樂園＞40)을 살펴보자. 

靑山在屋上, 지붕 위엔 푸른 산이 우뚝 솟아 있고

流水在屋下｡ 지붕 밑엔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데

中有五畝園, 그 사이엔 조그만 정원이 있어

花竹秀而野｡ 꽃과 대나무가 곱고도 야성적이겠군요.

花香襲杖履, 꽃 향기가 지팡이와 신발에 배고

竹色侵杯斝｡ 대나무의 푸른 빛이 술잔으로 스며들 때

樽酒樂餘春, 한 동이 술로 남은 봄을 마저 즐기고

棋局消長夏｡ 바둑으로 긴 여름을 보내고 계시겠군요.

洛陽古多士, 낙양에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많은지라

風俗猶爾雅｡ 풍속이 아직까지 고아할 텐데

先生臥不出, 선생께선 드러누워 나가지 않으시니

冠蓋傾洛社｡ 고관들이 낙사로 몰려들게 생겼군요.

雖云與衆樂,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게 즐겁다지만

中有獨樂者｡ 개중에는 혼자서 즐기는 이도 있는 법

才全德不形, 재주가 온전하여 덕을 겉으로 보이지 않고

所貴知我寡｡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을 귀하게들 여기는데

先生獨何事, 선생만은 무슨 일로

四海望陶冶｡ 온 천하가 구원해주길 바라는 것일까요?

兒童誦君實, 아이들조차도 군실을 칭송하고

走卒知司馬｡ 심부름꾼마저도 사마씨를 다 알거늘

持此欲安歸, 이런 명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造物不我捨｡ 조물주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텐데요.

名聲逐吾輩, 명성이 우리를 떠날 줄 모르는데

此病天所赭｡ 이 잘못을 저지르면 하늘이 처벌할 터

撫掌笑先生, 손바닥을 두드리며 몇 년에 걸친 선생의

年來效瘖啞｡ 벙어리 행세를 생각하며 웃음 지어요.

이 시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인 ‘靑山在屋上’ 句에서 

‘棋局消長夏’ 句까지는 먼저 獨樂園의 자연 경물을 묘사하고, 이어서 꽃과 대나

무를 감상하며 때론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는 獨樂園의 흥취를 그리고 있다. 

40) 류종목 역주, ≪소동파시집2≫(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5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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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락인 ‘洛陽古多士’ 句에서 ‘中有獨樂者’ 句까지는 먼저 洛陽이 예로부

터 名士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므로, 白居易가 洛社를 맺은 것처럼41) 名士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司馬光이 추구하는 獨樂의 삶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인 ‘才全德不形’ 句에서 ‘造物不我捨’ 句까지

는 먼저 ≪莊子ㆍ德充符≫의 ‘才全而德不形(하늘이 준 성품이 온전하면서도 덕

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의 구절과 ≪道德經 第七十章≫의 ‘知我者希, 則我

者貴’(나를 알아주는 자가 드물면 곧 내가 귀해질 것이다)의 구절을 차용하여 

司馬光이 진정한 德性의 소유자이고, 老子의 말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毁譽에 초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면 또한 

이를 뿌리칠 수가 없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구에서는 세상에 명성

이 높지만 政界에 담을 쌓고 은거하고 있는 司馬光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

심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다. 네 번째 단락인 ‘名聲逐吾輩’ 句에서 ‘年來效瘖

啞’ 句까지는 세 번째 단락에 이어서 蘇軾은 정치에 무관심한 司馬光을 벙어리 

행세를 한다고 꼬집고는, ‘吾輩(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司馬光과 함께 정치적 

동반자로 명성에 걸맞게 그릇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위의 

시를 통하여 蘇軾의 司馬光에 대한 존경과 믿음,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友愛를 

실감할 수 있겠다. 위에 예시한 시 외에 蘇軾과 관련된 시가 없는 것은 蘇軾으

로부터 ＜司馬君實獨樂園＞을 받았다는 이유로 烏臺詩案에 연루된 사건등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司馬光은 邵雍ㆍ范鎭ㆍ蘇軾 등은 물론, 洛陽에 머물

고 있던 여러 名士들과의 交遊를 통하여 獨樂的 삶 속에서도 인간적인 교류를 

추구하였음을 그의 시 속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41) 白居易는 58세에 洛陽에 永住하기로 결심한 후, 如滿禪師 등과 함께 僧俗 9명이 香山九老

詩社를 결사하고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시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냈음. 사마광

도 사실상 元豊 五年(1082) 이후, 獨樂을 추구하면서도 洛陽에 머물고 있던 新法 反對派 

인사들과 耆英會, 眞率會 등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



104  ≪中國學論叢≫ 第41輯

3. 結論

本稿는 司馬光의 문학적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단계의 일환으로, 司馬光의 洛

陽 은거 시기에 지은 시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고찰하였다. 이 은거 시기

는 晩年에 保守派 領袖의 신분에서 野人으로 물러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며 교차하는 만감을 시에 실었고, 열정적으

로 창작활동을 펼쳐 400여 수의 시를 읊은 시기로 그의 시인으로서 위상을 평

가하는 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에 지은 시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주제별로 政治的 失意와 獨樂的 삶의 추구, 名士와의 交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각 주제별로 시 속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洛陽 은거 시기에 政治的 失意를 반영한 시는 적지 않다. 司馬光은 洛

陽에 은거한 이후에 정치에 무관심하고42)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

지만, 改革派 王安石의 세력에 밀려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울분을 시를 통하여 

분출하였던 것이다. 

둘째, 司馬光은 ‘獨樂園’을 조성하여 政治的 失意를 극복하며,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삶을 추구하는 한편, ≪資治通鑑≫ 등의 저술 활동을 통하여 獨

樂을 누리는 자태를 그의 시 속에 그렸다.

셋째, 邵雍ㆍ范鎭ㆍ蘇軾 등과의 학문적이고 인간적인 두터운 交誼를 주로 和

答詩를 통하여 진솔하게 표출하였다. 8년 연상인 邵雍과 더불어 安貧樂道를 추

구하며 나누는 친형제같은 友愛, 同榜及第한 11년 연상의 范鎭과의 만년에 이

르기까지의 변함없는 깊은 交分, 17년 연하의 蘇軾과의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상호 존경과 믿음을 꾸밈없이 시 속에 표현하였다.

司馬光의 洛陽 은거 시기의 시를 통하여 보건대, 그는 典故 사용을 즐겨하면

서도 平易한 표현을 추구하였으며, 修辭에 치중하지 않고 率直淡白한 묘사에 

42) ≪宋史ㆍ司馬光傳≫: 徙知許州, 趣入覲, 不赴; 請判西京御史臺歸洛, 自是絶口不論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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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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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司馬光是宋朝乃至整個中國歷史上著名的政治家､ 思想家和史學家, 在文壇上也是一位詩､ 
文俱佳的文學家｡ 他一生主要精力用在修史和從政上, 但是這不應成爲忽視他文學成就的理由｡ 
熙寧四年(1071), 因與王安石議政不合, 悲憤無奈之下, 請判西京留司禦史臺, 遂蔔居洛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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熙寧六年(1073), 司馬光健成獨樂園｡ 他在獨樂園中, 創作詩歌､ 著書入說､ 上師聖人､ 下友

群賢､ 逍遙徜徉｡ 本文試以司馬光的洛陽隱居時期詩歌爲中心, 進一步理解他的詩歌特點｡ 司
馬光的洛陽隱居時期詩歌反映了政治的失意､ 獨樂的生活理想､ 與名士的交誼. 具體表現在: 

一 . 政治的失意: 司馬光由於與王安石政見相左, 自請西京禦史臺, 遂蔔居洛陽｡ 因此很

多故友舊僚紛紛與之斷絶了來往｡ 司馬光在＜初到洛中書懷＞､ ＜閑居＞､ ＜獨步至洛濱 二

首 其二＞､ ＜居洛初夏作＞､ ＜花庵獨坐＞､ ＜送祖擇之＞､ ＜宿南園＞中詩人的心情不是

快淡安詳, 而是抑鬱不平｡ 
二. 獨樂的生活理想: 司馬光健成獨樂園, 標擧獨樂的生活理想｡ 司馬光在＜讀書堂＞､ 

＜次韻和復古春日五絶句 其三＞､ ＜和邵堯夫安樂窩中職事吟＞､ ＜樂＞､ ＜寄題李水部庠

滻水別業＞､ ＜東窓＞､ ＜自題寫眞＞中展露了其私人審美空間的風流雅韻, 以及閑適自足的

生活態度｡ 
三. 與名士的交誼: 熙豊時, 當時的一流學者如邵雍､ 二程和名臣範鎭､ 範純仁､ 韓維等

多聚集於洛陽, 司馬光居洛與他們切磋學問, 過從甚密, 結下了深厚的友誼｡ 司馬光在＜酬邵

堯夫見示安樂窩中打乖吟＞､ ＜和邵堯夫年老逢春＞､ ＜和景仁蔔居許下＞､ ＜平日遊園, 常

策筇杖, 秋來發篋, 復出貂褥, 二物皆景仁所貺, 睹物思人,斐然成詩＞､ ＜超然臺詩寄子瞻學

士＞中表達了深厚的友誼｡ 
根據司馬光的洛陽隱居時期詩歌, 可能表明他的詩歌特點是言語質朴, 通俗易懂, 不彫琢

辭藻｡ 

關鍵詞: 司馬光､ 洛陽隱居時期､ 政治的 失意､ 獨樂 追求､ 交誼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7. 15. 2013. 8. 2. 2013. 8. 19. 2013. 8. 22. 2013. 8. 31.


